


 화장실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화장실

	 WiFi

	 기저귀 교환

	 동물 출입 금지

	 안내견 출입 허용

	 관광 안내소

	 전망 좋은 곳

		우체국

	 현금 인출

	 	가이드 동행 필수 투어

몽생미셸 근처에서 조차도 만은 위험합니다.	가이드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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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몽생미셸

몽생미셸의 화감암 바위는 원래 몽통브(Mont Tombe)라고 불
렀습니다. 708년, 미카엘 대천사가 성 오베르 아브랑슈 주교
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딴 예배당을 지을 것을 명령했
습니다. 
966년, 베네딕트 공동체가 정착해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순례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 교회가 너무 작아짐에 따라 바위섬 
아래 쪽에 초기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마을이 형성되기 시
작했습니다. 11세기에는 지하 납골당 4개와 수도원 부속 성당
이 세워졌습니다. 13세기에 3층 건물 2개와 경내, 수도원 식당
으로 구성된 라 메르베유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전쟁(1337-1453)으로 인해 몽생미셸은 스스로 군사 시
설을 갖추고 약 30년 동안 포위 공격에 견뎌야 했습니다. 3km 
떨어진 통블렌 섬은 영국군의 요새가 되었으며, 성채와 망루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군의 포위 공격으로 수도원 
부속 성당의 로마네스크 양식 내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내
진은 전쟁이 끝나고 현재의 플랑부아양 고딕 양식으로 교체되
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도사들이 떠남에 따라 수도원은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1863년까지 14,000명의 죄수들이 조수와 밟으
면 푹푹 빠지는 모래 때문에 탈옥이 불가능한 이 “바다의 바스
티유(Bastille des Mers)”에 감금되었습니다. 
1874년, 역사적 기념물 담당 부서(Service des Monuments 
Historiques)에서 건물을 복원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객 운송을 위해 1879년 제방 도로가 건
설되었습니다. 1901년에서 1938년까지 퐁토르송시와 몽생미
셸 사이에 증기 전차를 운행했습니다. 결국 몽생미셸은 해양적 
특성을 잃게 되었으나 최근의 공사 덕분에 되찾게 되었습니다. 
1940년에서 1944년까지 독일군이 점령했음에도 기적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1966년 수도원에 공동체가 돌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예루살
렘 수도회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현존을 설파하며 전 세계의 
순례자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9년 몽생미셸과 몽생미셸 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
로 등록되었습니다. 

코퀴스 골목길 (RUELLE	DES	COCUS)
파수꾼의 골목길(Venelle du Guet)이라고도 하는 몽생미셸
에서 가장 작은 길입니다. 워낙 좁아서 뿔이 달린 짐승은 지
나갈 수 없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중심가를 지
나 라 크루아 블랑슈(La Croix Blanche) 앞에서 왼쪽으로 돌
면 나옵니다. 

수도원과 경내
유럽에서 조석차가 가장 심한 광활한 만의 한복판에 떠 있는 화강
암 바위섬의 정상에 세워진 몽생미셸 수도원은 유명한 수도원임과 
동시에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침범되지 않은 요새이며, 중세 기독
교 세계의 가장 유명한 순례지 중 하나였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명을 받은 아브랑슈의 오베르 주교가 709년 10월 
16일 최초의 성소를 세웠으며, 이 성소는 중세 시대에 보물과 풍부
한 장서로 유명한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심장부가 됩니다.
13세기 초에 수도사들과 건축가들은 10세기와 12세기에 바위 정상 
주위에 세워진 수도원 부속 성당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 바로 
옆 북쪽 사면에 놀라운 고딕 건축물인 라 메르베유(la Merveille)
를 세웠습니다.
노르망디 중세 건축의 진정한 걸작품인 이 회랑은 쇼제(Chausey) 
군도의 화강암, 캉의 돌, 영국 퍼벡산 흰 대리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이 건축물은 100년 전쟁 기
간 동안 성벽이 보강되었고 프랑스 대혁명 때 감옥으로 사용되었으
며, 19세기 말부터 멋지게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도원은 국립문화유적센터(CMN)에서 관리하며 관광객들
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야간 투어
낮 동안 변화 무쌍한 빛에 노출되었던 수도원과 그 건축물이 해질 무
렵에 밝게 빛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마지막 입장 오후 11시) Amaclio Produc-
tions에서 국립문화유적센터(CMN)의 위임을 받아 제공하는 새로운 
야간 투어 프로그램, “레 크로니크 뒤 몽(Les Chroniques du Mont)”
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밤이 찾아오면 천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자연과 인간과 신
이 하나가 되어 비전과 섬광과 음향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교향곡을 
연주하는 레 크로니크 뒤 몽이 펼쳐집니다. 무료 야간 쇼가 진행되는 
내내 이제껏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동원하여 14가지 독창적인 무대 
장식을 선보입니다.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Abbaye du Mont-Saint-Michel 
50170 Le Mont-Saint-Michel - 전화: +33 (0)2 33 89 80 00  
7월과 8월에 수도원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즐길 수 있는 야간 투어 

성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는 성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미카엘은 히브리어
로 “누가 하느님 같으랴”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미카엘은 종종 “
하느님의 군대”를 이끌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기사의 모습으로 그
려집니다.
5세기에 동양에서 전래된 그에 대한 숭배는 서구 전체로 확산되고 
8세기 초 몽생미셸로 전파되어 이 바위섬을 중세 기독교 세계의 가
장 유명한 순례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성 베드로 교구 교회 
15세기와 16세기에 세워진 교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성 미카
엘 대천사 예배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에서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 베드로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순
례자들은 몽생미셸에 도착하면 먼저 상징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 앞
을 지나 지상 낙원의 상징인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교회 안에 당당히 자리잡고 있는 잔다르크 상은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잔다르크를 인도한 대천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을 묘지는 교구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며, 메르 풀라르의 무덤도 이
곳에 있습니다. 

미식 
여관 겸 식당은 몽생미셸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1872년 아네트 부
티오(Annette Boutiaut)는 하녀로 몽생미셸에 도착해, 이듬해 빅토
르 풀라르(Victor Poulard)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여관을 구입해 
간단하면서 푸짐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메르 풀라르의 유명한 수플레 오믈렛이 바로 그것으로, 힘든 여행을 
마친 순례자들이 활력을 되찾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최초의 건물
은 현재 우체국이 있는 곳에 있었으나 사업이 번창하면서 1888년 오
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오믈렛 장인들은 매일 이곳에서 장작불에 오믈렛을 굽는 모습을 보
여줍니다. 미식가들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특산물은 프레살레 새끼 
양고기입니다. 만의 양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목초지에서 풀을 뜯
어먹습니다.
그 풀을 뜯어먹어서 양고기의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고 쫄깃합
니다. 만의 해산물과 생선도 이 지역의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입니다.

가브리엘 탑(TOUR GABRIEL)과 선착장 
서쪽을 지키는 돌출 회랑이 있는 이 탑은 1524년경 탑을 건립한 
왕의 부관 가브리엘 뒤 퓌(Gabriel du Puys)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한 세기 후, 탑 꼭대기에 압착기가 설치되었고 19
세기 말에는 쿠에스농강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인도하는 등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탑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옛 선착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링이 여전히 과거의 해양 활동을 말해줍니다.

성벽
100년 전쟁 이후 성벽은 몽생미셸에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곱 개의 탑이 순찰로를 통해 서
로 연결됩니다. 북쪽 탑(13세기)은 해안을 향해 부서지며 달
려오는 높은 파도를 관찰할 수 있는 훌륭한 지점입니다. 성
벽은 수도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순례자들이 마을을 찾기 시작하면서 골동품 상점들이 생겨
났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작은 상점에서 여행 기념품으로 조
개껍질을 씌우거나 몽생미셸의 모습이 담긴 순례 물품을 구
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점 주인들은 중세 시대의 이
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와 여행객들에
게 다녀간 표시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원
마을의 절반은 항상 공사가 없었습니다. 몽생미셸이 포위되었을 때 
주민들은 이 보호지를 경작하여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심가에 있는 집들은 안에 작은 정원이 숨겨져 있어 성벽 위에서
나 골목길과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일
부 정원에는 탁월한 향을 지닌 토착 장미의 한 종류인 “메르베유 뒤 
몽생미셸(Merveille du Mont Saint-Michel)”이 피어 있습니다. 수
도원 숙소 아래에서는 아직도 수도원 공동체가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더 가파른 바위의 북쪽은 야생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4개의 박물관에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역사를 재구성한 장면(옛 컬
렉션, 무기, 그림, 조각, 시계), 250척의 옛 선박을 축소 모형으로 만
든 컬렉션, 한사리 현상 설명, 전망경, 베르트랑 뒤게클랭(Bertrand 
Du Guesclin) 기사의 저택 등 이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
니다. 

거리
마을 진입을 막고 있는 3개의 문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면 마
을의 심장부인 중심가(Grande Rue)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인 포르트 드 라방세(Porte de l’Avancée)는 수레
가 지날 수 있는 문과 보행자를 위한 문 2개의 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같은 이름을 가진 안뜰로 연결됩니다. 안뜰에는 
16세기 초에 세워진 옛 부르주아 경비대(Corps de Garde 
des Bourgeois)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은 포르트 뒤 불바르(Porte du Boulevard), 세 번째 문은 포
르트 뒤 로이(Porte du Roy)라고 합니다. 이제 중세풍의 상
점들이 늘어선 중심가로 이동합니다.
많은 상점들이 아름다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을 위쪽에 있는 성 베드로(Saint-Pierre) 성당과 순례자
의 집(Maison du Pèlerin), 예루살렘의 십자가(Croix de Jé-
rusalem)는 과거와 현재 이곳의 영적 활동을 말해 줍니다. 




